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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와 정신의학의 다양한 학습자료를 보면 사람의 마음과 관

계, 태도를 설명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다. 자존감, 애착, 자기애, 

분노 등의 대부분의 내용은 스스로 경험했거나 다양한 매체를 통

해 접해 본 것들로 대중들에게 충분히 익숙한 내용이다. 그럼에

도 의료나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마음과 변화를 생리와 병리적

인 원리나 기제만으로 설명하자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. 복잡하

고 모호한 마음을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다 담을 수 없는 

한계가 있다.

이 책은 심리학의 주요 주제인 방어기제, 불안, 외로움, 애착, 

페르소나, 우울, 분노, 피해의식 등 19가지의 내용을 3부로 나누

어 시와 함께 설명한다. 각 주제마다 소개된 시는 윤동주, 기형도 

등 국내·외 문학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시인의 작품

들로, 심리적 주제와 관련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잘 드러내

어 독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. 정신건강의학 전문

의인 저자는 시와 심리학이 모두 인간의 마음을 다룬다는 공통점

에 주목하며, 모호함과 의문을 견디고 오랫동안 마음과 시를 바

라보는 자세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. 이 책은 마음의 고통을 겪

는 독자들에게 이론적으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, 정서

적으로는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.

이 책은 교수학습의 용도로 저술된 것은 아니지만, 각 주제를 

설명하는 정신건강학의 이론과 문학적 깊이가 담긴 시들은 의료

와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의 자료로 활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다. 

우선 해결하기 어려운 마음의 문제를 겪는 학습자에게 이 책은 

그들이 겪는 혼란과 불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

다. 마음의 문제는 때로는 과학적인 설명과 설득보다는 내담자의 

마음과 접촉 가능한 시와, 시를 읽듯이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

다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. 예비 의료인들에게는 심리, 정신

건강학적 주제에 대한 보조 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. 학습

자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중심의 교과서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

‘사람의 마음’을 이 책을 통해 실제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으며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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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. 아무리 

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마음을 짧은 시어 속에서 생생히 

느껴지는 경험이 가능하다. 의료인문학의 범주에서 본다면, 여기

서 제시한 문학적으로 우수한 시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교

수학습의 자료로 의미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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